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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청,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대형산불 대응 
‘기후위기속 과학적 산불 대응 전략’ 발표

[FPN 최누리 기자] = 산림청(청장 최병암)은 지난 8일 대형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‘기후위기속 과

학적 산불 대응 전략’을 발표했다. 

먼저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적용한 기술개발로 산불 예방과 현장 대응체계를 더욱 고도화한다. 

대형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불꽃ㆍ연기 등을 자동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보급을 

확대하고 산불드론감시단(32개단)과 감시카메라(1448대) 등을 활용해 촘촘한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한다

는 방침이다. 

기사입력시간 : 2021/09/13 [20:15:00] 최누리 기자

▲ 이석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장이 ‘기후위기속 과학적 산불 대응 전략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.   © 산

림청 제공



또 산불 시 지역 주민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‘스마트 산림재해 앱’에 산불 정부와 대피 

장소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가을부터 제공한다. 

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현장에서 진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연결된 진화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

영할지를 실시간으로 결정하기 위해 ‘진화자원 배치 의사결정지원시스템’을 개발 중이다. 인공지능(AI)을 

활용한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시범 적용한 후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.

인공위성과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산불피해지 면적을 산출하고 개체목 수준의 피해 정도(등급)

를 보다 정밀하게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피해지 복구계획 수립 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. 

공중과 지상의 진화 역량도 강화한다. 노후 중ㆍ소형 헬기 13대를 중ㆍ대형으로 교체하고 야간에도 진

화 가능한 대형헬기 등 신규 헬기 3대를 추가 도입한다. 비무장지대(DMZ)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응을 위

해 철원지역에 ‘디엠지(DMZ) 산림항공관리소’를 신설(대형헬기 3대) 중이다.

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친환경 산불 차단제와 진화약제 등을 올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부터 확대 

보급하고 좁은 도로에서 활용이 가능한 특수진화차와 진화탄(압축에어로졸)ㆍ살수용 드론 등 우리나라 

산악지형에 맞는 진화 장비개발도 추진한다. 

이와 함께 산불 시 연료로 작용하는 초본과 관목, 낙지, 고사목, 열세목 등을 제거해 숲의 밀도를 적정수

준으로 조절하는 ‘선제적 산불예방 체계’를 마련한다. 숲의 밀도 조정은 산불확산 제어는 물론 생물다양

성 증진과 숲의 탄소흡수능 향상, 양질의 목재 생산 효과가 있다. 

이석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장은 “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와 

소각행위 등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모두가 조금만 노력하면 산불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낼 

수 있다”며 “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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